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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연령효과는 연령 초기에 습득된 단어가 후기에 습득된 단어에 비해 효율적으로 처리되

는 현상이다. 습득연령은 단어빈도와 함께 단어처리과정의 주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한글 단어재인에서 습득연령효과를 검토하였다. 실험 1에서는 단어명명과제

와 어휘판단과제에서 습득연령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과제유형과 습득연령 간의 상호작

용을 관찰하였다. 습득연령효과는 단어명명과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휘판단과제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어휘판단과제를 사용하여 습득연령과 단어빈도의 관계를 검

토하였다. 그 결과, 습득연령과 단어빈도는 각각 유의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후기습득 단어에 

비해 초기습득 단어의 어휘 판단 수행이 우수했으며, 저빈도 단어에 비해 고빈도 단어의 어휘 

판단 수행이 우수했다. 두 변인의 독립적 효과는 확인했으나, 둘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실

험 3에서는 음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 조건과 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조건에서 습득연

령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습득연령효과는 두 조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두 조건 간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 여러 가설들을 비교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한국어, 한글, 단어재인, 습득연령, 단어빈도, 단어명명과제, 어휘판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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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연령효과(age of acquisition effects)는 생애 초기에 습득된 단어들이 생애 후기

에 습득된 단어들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현상이다. 습득연령효과에 대한 

증거는 Caroll과 White[1]가 최초로 보고한 이래 다양한 언어들과 과제들에서 보고

되어 왔다. 습득연령효과는 언어처리에서 연령 의존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

문에 그 의미가 크다. 어떤 단어에 대한 학습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그 단어

의 최초 학습 시점이 그 단어 표상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궁극적인 변인으로 남

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단어에 대한 노출 빈

도가 극대화되어도 습득연령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습득연

령효과가 누적빈도효과 이상의 학습 시점에 관한 문제임을 시사한다[2].

습득연령현상에 관해 여러 이론적 설명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 중 많은 관심을 

받아 온 입장이 연결주의 모형과 이 선상에서 제안된 임의적 대응 가설이다. 연결

주의 모형(connectionist models)에 따르면 학습 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가소

성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후기 학습 망에 입력되는 새 항목들은 초기에 입력된 

항목들만큼 효과적으로 학습되지 못한다. 후기에 학습되는 단어가 초기만큼 효율

적 표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추가적 부담이 

초기에 습득한 단어와 후기에 습득한 단어 간의 처리 효율성의 차이인 습득연령효

과로 나타난다[2]. 연결주의 모형의 입장에서 볼 때 습득연령효과는 학습 망에서의 

가소성 감소라는 일반적 요인 때문이므로 모든 학습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

어야 한다. 그러나 임의적 대응 가설(arbitrary mapping hypothesis)은 습득연령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제한적으로 가정한다. 즉, 초기 학습으로부터 후기 

학습의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습득연령효과가 사라지거나 감소한다는 것이

다. 가령 철자와 소리의 대응이 규칙적인 언어에서 초기에 학습한 철자-소리 대응 

규칙들이 후기 학습 시에 적용될 수 있다. 초기 학습 내용의 전이는 후기 학습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습득연령현상은 희석된다. 따라서 임의적 대

응 가설은 과제 수행에서 입력 자극과 출력 자극의 대응이 임의적일 때에만 습득

연령효과를 예측한다[3]. 연결주의 모형 및 임의적 대응 가설과 구분되는 또 다른 

입장은 의미 가설이다[4, 5]. 의미 가설(semantic hypothesis)에서는 초기에 학습되는 

단어가 의미망에서 더 많은 연결을 가지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간주한다. 새

로운 단어의 의미 학습은 이미 학습된 단어들의 의미를 참조하여 학습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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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습득 단어들은 의미처리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의 입장이 일반적

인 학습과정에서 습득연령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후자의 입장은 습득연

령현상이 구체적으로 의미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습득연령이 언어처리의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습득연령과 다른 인지 

및 언어 변인들과의 관계가 연구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여러 가설들은 습득연령

과 이들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쟁점 중 하나는 습득연령

과 단어빈도의 관계이다. 습득연령과 단어빈도는 단어처리모형의 주요한 변인들로

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단어재인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임의적 

대응 가설은 두 변인이 학습과정에 공통적 발생지(locus)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 영향을 미치며, 초기 수준의 학습 효율성을 얻기 위해 추가적 노력이 필요

한 후기에서 단어빈도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의미 가설은 두 변인의 

발생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단어빈도는 학습과 관련된 과정에, 습득

연령은 의미 분석과 관련된 과정에 각각 발생지를 두고 있으며, 두 변인은 독립적

으로 작용한다고 본다[5]. 또 다른 쟁점은 단어의 일관성과 습득연령의 관계이다. 

임의적 대응 가설은 철자-소리 대응이 일관적인 상황보다 덜 일관적인 상황에서 

분명한 습득연령효과를 예측한다. 이런 관점은 철자-소리 일관성의 차이를 보이는 

언어들 간에 습득연령효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단일 언어 내에서 철

자-소리 일관성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 간에 습득연령효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의미 가설 입장에서는 단어의 일관성은 습득연령과 무관한 변인으로서 습득

연령효과를 중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검토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연구들은 각 

언어 내에서 일관적 특성을 지닌 단어들보다 비 일관적 특성을 지닌 단어들에서 

분명한 습득연령효과를 보고하고 있다[3, 6, 7].

습득연령현상에 대해 여러 언어권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글에

서의 연구 결과는 매우 적다. 이혜원 등[8]은 한글단어재인에서의 습득연령효과를 

탐색한 결과 규칙적 철자-소리 체계에 속하는 한글에서도 습득연령효과가 나타나

는 것을 관찰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인지 및 언어 변인들을 실험 변인으로 투

입하여 습득연령과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글에서의 

습득연령현상을 재확인하고 더욱 확장시키며, 그 결과에 대해 여러 가설들을 비교

해보고자 한다. 실험 1에서는 한글에서의 습득연령효과를 단어명명과제와 어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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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제에서 비교하였다. 임의적 대응 가설과 의미 가설은 모두 단어명명보다 어휘

판단에서 더 분명한 습득연령효과를 예측한다. 단어명명과제는 어휘판단과제에 비

해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규칙적이며 의미처리가 개입할 여지도 적기 때문이다. 

다른 언어권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휘판단과제에서는 여러 언어들에서 습득연령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나 단어명명과제에서는 언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가령 철자-소리 대응이 비교적 규칙적인 언어들(이탈리아어, 스페인어)에서는 단어

명명과제에서 습득연령현상을 잘 관찰하지 못했다. 한글 선행 연구[8]에서도 습득

연령효과가 단어명명과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어휘판단과제만 관찰되었다. 그러

나 이 연구는 각기 다른 실험을 통해 각 과제에서 습득연령효과를 살펴보았기에 

과제유형과 습득연령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지는 못했다. 본 실험에서는 과제유

형을 실험 내 변인으로 조작하여 완전요인설계에 의해 습득연령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과제 특성에 따른 반응시간 및 정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 자료의 

분석과 표준화된 자료의 분석을 모두 실시하였다.

실험 2에서는 한글 습득연령효과를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비교하였다. 

습득연령과 단어빈도는 단어재인과정의 주요한 변인들로서 그 발생지의 규명, 둘 

간의 상호관련성 여부 등을 밝히는 것은 이 분야의 중요한 쟁점이다. 임의적 대응 

가설은 습득연령 초기보다 후기에서 단어빈도의 역할이 커지는 상호작용적 패턴을 

예측하나, 실제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못했다. 초기보다 후기에서 더 큰 빈도 

효과를 관찰한 경우도 있고[2, 9, 10], 반대로 초기에서 더 큰 빈도 효과를 관찰한 

경우도 있으며[11], 두 변인이 상호작용 없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한 경

우도 있다[12]. 한글에서 두 변인을 검토한 이혜원 등[8]에서는 어휘판단 시 두 변

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으나 둘 간의 상호작용은 관찰하지 못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극 단어의 습득연령 추정이 성인의 주관적 평정에만 

기초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최근 성인 평정을 통해 습득연령을 추정하는 

방식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1]. 성인이 되어 단어의 정확한 학습 시점을 기억하

기는 어렵고, 내성적 과정들이 평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개념에 대한 친밀감 

같은 요인들이 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습득연

령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한글에서 습득연령과 단어빈도의 관계를 다시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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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에서는 한글 습득연령효과를 음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와 음 변화가 일어

나지 않는 단어에서 비교하였다. 한글 단어는 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예, 국화)와 

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 등산)가 있다. 한글 단어에서 음 변화는 음운규

칙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 음운규칙의 적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된 철자에 대응하는 다양한 음운 표상이 존재하게 된다[13]. 이 때문에 

음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에 비해 철자-소리 관계

의 일관성이 낮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권에서 각 언어 내 일관성 

정도가 다른 단어들에서 습득연령효과의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이를 임의적 대응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에서는 이 문제가 검토된 적

이 없었다. 본 실험에서는 한글 단어의 음 변화 유무에 의한 일관성 변인이 습득

연령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였다.

실험 1

실험 1에서는 한글단어의 습득연령효과를 단어명명과제와 어휘판단과제에서 비

교하였다. 

방  법

참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57명이 실

험에 참여하였으며(학부생 55명, 대학원생 2명), 그 중 1명은 정상 시력이 아니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3.68세(20∼39세, SD = 2.86), 평균 

시력은 1.13(0.8∼1.2 SD = 0.14)이었다. 모든 참가자가 20세 이전에 외국에서 6개

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없었으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 참가자는 실험 

참여에 대한 사례로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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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실험절차는 E-Prime(Ver 2.0)에서 제작되었다. 자극은 19인치 평면모니터(60 Hz)에

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와 모니터 간 거리는 50 cm를 유지하였다. 실험자는 별도

로 연결된 모니터와 키보드를 통해 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했다.

재료 및 설계

실험에서 습득연령과 과제유형의 두 변인을 조작하였다. 습득연령은 초기습득과 

후기습득으로 구분하였다. 단어가 처음 학습된 시기가 초등학교 1∼3학년인 경우

를 초기습득 조건, 성인 시기(고등학교 이후)인 경우를 후기습득 조건으로 하였다. 

과제유형은 어휘판단과 단어명명 과제로 나누었다. 습득연령 기준의 객관성을 보

완하기 위해 국어연구소[14, 15, 16, 17]의 ‘국민학교 교육용 어휘’ 및 ‘중학교 교과

서 어휘’ 자료를 토대로 자극을 선정하였다. 국민학교 어휘 자료에는 국민학교 1

∼6학년 교과서(1982, 83년 발행판)와 아동의 작품에서 사용된 어휘가 학년별 빈도

와 함께 정리되어 있고, 중학교 어휘 자료에는 중학교 국어, 국사, 도덕, 사회 교과

서(1984년 발행판)의 어휘가 정리되어 있다. 초기습득 조건으로 국민학교 1, 2, 3학

년 어휘 목록에서 두 글자 길이의 한글 명사 20개를 선정하였다. 성인 시기(고등학

교 이후)에 학습된 단어는 참조할 수 있는 국내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다

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후기습득 조건의 단어를 선별하였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원[18]의 ‘현대 한국어의 어휘빈도’에서 단어빈도가 100 이상 1000 이하인 

2∼3 글자 명사를 찾은 다음 이 중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

으며 표준어이고 뜻이 한 가지인 단어 945개에 대해 대학원생 5명에게 5점 척도 

상에서 습득연령 평정을 하게 하였다(1점 8∼10세, 2점 11∼13세, 3점 14∼16세, 4

점 17∼19세, 5점 20세 이후). 평정 결과 평균이 4점 이상이면서 초기습득 조건과 

단어빈도가 일치하는 두 글자 명사 20개를 후기습득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평균 

단어빈도는 초기습득 조건 329.05(SD = 160.73, 156∼851), 후기습득 조건 329.15(SD 

= 162.20, 152∼857)이었다.

이렇게 선정된 자극 40개를 사용하여 어휘판단과 명명과제를 구성하였다. 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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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 변인인 과제유형과 피험자 내 변인인 습득연령에 의한 혼합요인설계로 2(어

휘판단, 명명) X 2(초기습득, 후기습득)의 4조건이 마련되었다. 어휘판단과제를 위

하여 비단어 자극 40개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한 참가자는 어휘판단 혹은 명명과

제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었으며, 어휘판단과제에서는 단어 자극 40개와 비

단어 자극 40개를, 명명과제에서는 단어 자극 40개를 반복 없이 한 번씩만 보았다. 

모든 지시사항과 자극은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제시하였고 자극의 글자크기는 바

탕체 16으로 가로 8 mm, 세로 10 mm, 시각도는 1.15°이었다.

절차

참가자가 실험실에 오면 먼저 간단한 시력 검사를 실시한 다음 실험 절차에 대

한 상세한 지시문을 읽게 하였다. 어휘판단과제는 16회의 연습시행과 80회의 본 

시행, 명명과제는 8회의 연습시행과 40회의 본 시행으로 진행되었다. 각 과제에서 

본 시행은 2블록으로 구성되었다. 각 시행은 <준비가 되었으면 스페이스바를 누

르세요>라는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참가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 중앙에 

응시점(“+”)이 500 ms 동안 제시되었다가 사라지고 같은 위치에 표적자극이 제시

되어 참가자가 반응 할 때까지 남아있었다. 어휘판단과제의 참가자는 표적자극이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단어인 경우에는 “단어(k)”키를, 비단어인 경우에는 “비

단어(d)”키를 눌러 반응하였으며, 명명과제에서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 내어 읽어서 

반응하였다. 반응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하도록 요구하였다. 참가자가 반응키

를 누르거나 마이크에 대고 발화를 시작하는 순간 표적 자극은 사라지고 빈 화면

이 되었다. 어휘판단과제에서는 빈 화면이 500 ms 동안 제시되었고, 명명과제에서

는 실험자가 참가자의 오반응 여부를 기록할 때까지 남아있었다(정확한 명명은 1, 

발음 실수나 틀린 명명은 0으로 기록). 실험자의 기록이 끝나면 다시 다음 시행을 

위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한 블록이 끝나면 충분히 쉬게 한 뒤 다음 블록을 시작

하게 하였다(평균 실험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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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간 오반응율

과제유형 어휘판단 명명 어휘판단 명명

습득연령 초기 후기 초기 후기 초기 후기 초기 후기

평균
552.96

(61.62)

620.01

(77.41)

435.76

(51.16)

421.38

(48.61)

1.79

(3.11)

16.09

(11.73)

1.27

(2.62)

3.45

(4.61)

습득연령 효과 67.06 -14.38 14.30 2.18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1. 과제유형과 습득연령에 따른 평균 반응시간(ms) 및 오반응율(%)

결과 및 논의

반응시간이 200 ms보다 짧거나 2000 ms보다 긴 시행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료의 0.45%). 자료는 참가자 변인(F1)과 항목 변인(F2)을 무선변인으로 하여 분석

되었다.

반응시간

반응시간 분석은 참가자가 표적자극에 대해 정확히 반응한 시행에 대해서만 실

시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반응시간에 대해 

2(어휘판단, 명명) X 2(초기습득, 후기습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주효

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과제유형 주효과[F1(1, 54) = 

100.650, MSE = 6937.502, p < .001; F2(1, 38) = 208.074, MSE = 2586.702, p < 

.001], 습득연령 주효과[F1(1, 54) = 43.495, MSE = 446.698, p < .001; F2(1, 38) = 

8.778, MSE = 2328.808, p < .01], 과제유형과 습득연령의 상호작용효과[F1(1, 54) = 

103.925, MSE = 446.698, p < .001; F2(1, 38) = 16.662, MSE = 2586.702, p < .001].

전체적으로 반응시간은 명명과제보다 어휘판단과제에서 길었고(428.57 vs. 586.48 

ms), 초기습득조건보다 후기습득조건에서 길었다(494.35 vs. 520.70 ms). 상호작용이 

보여주듯이 습득연령효과는 어휘판단과제에서만 나타났고[67.06 ms, t(27) = -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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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명명과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명명과제에서는 오히려 초기보다 후

기가 빠른 역전을 보여주었다[-14.38 ms, t(27) = 3.906, p < .05].

오반응율

표적단어를 비단어로 잘못 판단하였거나 틀리게 명명한 오반응율은 전체 단어 

시행의 5.87%였다. 오반응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하였다; 과제유형 주효과[F1(1, 54) = 24.085, MSE = 50.311, p < .001; F2(1, 38) = 

8.999, MSE = 96.928, p < .01], 습득연령 주효과[F1(1, 54) = 50.972, MSE = 37.325, 

p < .001; F2(1, 38) = 17.119, MSE = 78.768, p < .001], 상호작용효과[F1(1, 54) = 

27.563, MSE = 37.325, p < .001; F2(1, 38) = 7.648, MSE = 96.928, p < .01].

전체적으로 오반응율은 명명과제보다 어휘판단과제에서 높았고(2.36 vs. 8.94%), 

초기습득조건보다 후기습득조건에서 높았다(1.53 vs. 9.77%). 습득연령효과는 두 과

제에서 모두 유의했으나 그 크기는 어휘판단에서 더 컸다[어휘판단 14.30%, t(27) 

= -6.866, p < .001; 명명 2.18%, t(27) = -2.191, p < .05].

표준점수 분석

어휘판단과 명명 반응 자료의 평균과 분산이 서로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과제

에 따른 차이를 상쇄시키고 습득연령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반응시간과 오반응율을 

평균 0, 표준편차 1인 z 점수로 표준화시켜 분석하였다. 반응시간 표준점수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습득연령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F(1, 54) = 

20.252, MSE = 0.031, p < .001], 과제유형과 습득연령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

다[F(1, 54) = 79.056, MSE = 0.031, p < .001]. 과제유형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F < 1]. 오반응율 표준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도 동일하였다; 습득연령 주효

과[F(1, 54) = 48.168, MSE = 0.065, p < .001], 상호작용효과[F(1, 54) = 12.167, 

MSE = 0.787, p < .01].

표준화 결과 반응 자료의 과제 간 차이가 사라졌으며, 전체적인 양상은 원점수 

분석 결과와 같았다. 초기습득보다 후기습득조건에서 반응시간이 길었고(-0.072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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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7), 오반응율이 높았다(-0.166 vs. 0.167). 반응시간의 경우 어휘판단과제에서는 

초기가 후기보다 빨랐으나[0.442, t(27) = -8.916, p < .001], 명명과제에서는 후기가 

더 빨랐다[-0.145, t(27) = 3.325, p < .01]. 오반응율은 두 과제 모두 초기보다 후기

에서 높았고 그 차이는 명명보다 어휘판단에서 더 컸다[어휘판단 0.501, t(27) = 

-6.866, p < .001; 명명 0.166, t(27) = -2.653, p < .05].

반응시간과 오반응율 결과를 종합할 때 어휘판단과제에서는 습득연령효과가 일

관적으로 나타났으나 단어명명과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명명과제의 오반응율에

서 관찰된 습득연령효과는 반응시간에서의 초기-후기 조건 간 역전을 감안할 때 

실제 습득연령효과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속도와 정확성의 교환 현상일 가능성이 크

다. 초기-후기 간에 왜 명명시간이 역전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기존 연

구들에서 역전 현상이 보고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이 우연한 결과인지 여부

는 후속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주관적 습득연령 평정치

실험 1에서 사용된 초기습득과 후기습득 조건의 단어 자극 40개에 대해 선행 

연구들의 주관적 평정치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도록 주관적 습득연령 평정치를 추

가로 수집하였다. 주관적 평정 척도는 Gilhooly와 Gilhooly[19]를 참고하여 9점 척도

(1점 3세 이하, 2점 4∼5세, 3점 6∼7세, 4점 8∼9세, 5점 10∼11세, 6점 12∼13세, 

7점 14∼15세, 8점 16∼17세, 9점 18세 이상)로 구성하였으며,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5명의 학부생이 평정에 참여하였다. 평균 평정치는 초기습득 4.44(SD = 0.75, 

3.65∼5.45), 후기습득 7.72(SD = 0.54, 7.35∼8.65)이었고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3.28, 

t(4) = -13.720, p < .001].

실험 2

실험 2에서는 한글단어의 습득연령효과를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비교

하였다. 실험 과제는 어휘판단과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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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가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36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평균 연령은 22.75세(20∼37세, SD = 3.04), 평균 시력은 1.12(0.8∼1.2 

SD = 0.14)이었다. 모든 참가자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으며 20세 이전에 외

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없었다. 참가자는 실험참여점수를 받았다.

기구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재료 및 설계

실험에서 습득연령과 단어빈도를 조작하였다. 국민학교 1, 2, 3학년 어휘목록의 

두 글자 한글 명사 중 단어빈도가 300 이상인 단어 15개와 30 이하인 단어 15개를 

각각 고빈도-초기습득과 저빈도-초기습득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후기습득 조건의 

단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험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과서

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빈도가 1000 이상이거나 100 이하인 두 글자 명사 656개에 

대해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생 5명이 습득연령 평정을 하였다. 본 평정과 

실험 1의 평정 결과에서 평균이 4점 이상이면서 초기습득 조건과 단어빈도가 일치

하는 단어 30개를 후기습득 조건으로 선정하였다(빈도 조건 당 15개). 평균 단어빈

도는 고빈도-초기습득 604.00(SD = 317.86, 309∼1223), 고빈도-후기습득 602.93(SD 

= 320.94, 302∼1267), 저빈도-초기습득 23.67(SD = 6.37, 10∼30), 저빈도-후기습득 

25.53(SD = 4.78, 11∼30)이었다. 단어빈도(고, 저) X 습득연령(초기, 후기)의 완전반

복요인설계로 총 4조건이 마련되었으며 모든 변인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어휘

판단과제를 위하여 비단어 자극 60개를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한 참가자는 단어 

자극 60개와 비단어 자극 60개를 반복 없이 한 번씩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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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간 오반응율

단어빈도 고빈도 저빈도 고빈도 저빈도

습득연령 초기 후기 초기 후기 초기 후기 초기 후기

평균
508.16

(69.38)

559.23

(83.08)

591.53

(111.39)

630.11

(110.93)

3.52

(5.16)

8.89

(7.64)

16.30

(11.97)

20.94

(17.21)

습득연령 효과 51.07 38.57 5.37 4.6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2. 단어빈도와 습득연령에 따른 평균 반응시간(ms) 및 오반응율(%)

절차

연습시행 16회와 본 시행 120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절차는 실험 1의 어휘판

단과제와 동일하였다.

결과 및 논의

반응시간이 200 ms보다 짧거나 2000 ms보다 긴 시행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자

료의 0.19%). 자료는 참가자 변인(F1)과 항목 변인(F2)을 무선변인으로 하여 분석되

었다.

반응시간

반응시간 분석은 참가자가 표적자극에 대해 정확히 반응한 시행에 대해서만 실

시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반응시간에 대해 

2(고빈도, 저빈도) X 2(초기습득, 후기습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단어

빈도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F1(1, 35) = 110.976, MSE = 1929.622, p < .001; F2(1, 

56) = 33.350, MSE = 3437.897, p < .001], 습득연령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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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3.217, MSE = 1359.096, p < .001; F2(1, 56) = 10.561, MSE = 3437.897, p < 

.01]. 그러나 습득연령과 단어빈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s < 1].

전체적으로 어휘판단시간은 고빈도 단어보다 저빈도 단어에서 길었고(533.70 vs. 

610.82 ms), 초기습득 조건보다 후기습득 조건에서 길었다(549.85 vs. 594.67 ms). 상

호작용의 부재에서 보듯이 습득연령효과는 두 빈도 조건에서 모두 나타났으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오반응율

표적단어를 비단어로 잘못 판단한 오반응율은 전체 단어 시행의 14.19%였다. 

70% 이상의 오반응율을 보이는 두 항목을 제외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

도 주효과가 유의하였고[F1(1, 35) = 38.087, MSE = 145.676, p < .001; F2(1, 54) = 

16.750, MSE = 133.785, p < .001], 습득연령 주효과는 참가자 변인에서 유의하였

다[F1(1, 35) = 15.317, MSE = 58.925, p < .001; F2(1, 54) = 2.728, MSE = 133.785, 

p > .1].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Fs < 1]. 전체적으로 오반응율은 고빈

도 단어보다 저빈도 단어에서 높았고(6.20 vs. 18.62%), 초기습득 단어보다 후기습

득 단어에서 높았다(9.91 vs. 14.91%). 상호작용의 부재에서 보듯이 습득연령효과는 

두 빈도 조건에서 유사했다. 

주관적 습득연령 평정치

실험 1에서와 같이 실험 2의 단어 자극 60개에 대해서도 9점 척도 상에서 주관

적 습득연령 평정치를 수집하였다. 본 실험과 사전 설문에 참가하지 않은 학부생 

5명이 평정에 참여하였다. 평균 평정치는 초기습득 3.23(SD = 0.70, 2.33∼3.83), 후

기습득 7.41(SD = 0.73, 6.23∼8.00)이었고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4.18, t(4) = -8.31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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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

실험 3에서는 한글단어의 습득연령효과를 음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 조건과 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조건에서 비교하였다. 과제는 어휘판단과제를 사용했

다.

방  법

참가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2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평균 연령은 22.73세(21∼29세, SD = 1.98), 평균 시력은 1.10(0.7∼1.2 SD = 0.15)이

었다. 모든 참가자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으며 20세 이전에 외국에서 1년 이

상 거주한 경험이 없었다. 참가자는 실험참여점수를 받았다.

기구

실험 1, 2와 동일하였다.

재료 및 설계

실험에서 습득연령과 음 변화 유무의 두 변인을 조작하였다. 초기습득 조건으

로, 국민학교 1, 2, 3학년 어휘목록의 두 글자 길이의 한글명사 중에서 음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 15개와 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15개를 선정하였다. 음 변화

가 일어나는 단어들은 주로 경음화, 비음화, 유기음화, 연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

는 단어들이다. 후기습득 조건으로, 앞의 두 실험에서 습득연령 평정치가 4점 이

상이면서 초기습득 조건의 단어와 빈도 및 음운 규칙이 일치하는 두 글자 명사 30

개를 선정하였다(음 변화 조건 당 15개). 평균 단어빈도는 음 변화 유-초기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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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7(SD = 156.03, 50∼527), 음 변화 유-후기습득 220.60(SD = 150.80, 52∼510), 

음 변화 무-초기습득 220.13(SD = 144.52, 58∼531), 음 변화 무-후기습득 219.80(SD 

= 144.76, 58∼538)이었다. 음 변화(유, 무) X 습득연령(초기, 후기)의 완전반복요인

설계로 총 4조건이 마련되었으며 모든 변인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어휘판단과

제를 위하여 비단어 60개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참가자는 단어 60개와 비단어 60

개를 반복 없이 한번 씩만 보았다.

절차

실험 2와 동일하였다.

결과 및 논의

반응시간이 200 ms보다 짧거나 2000 ms보다 긴 시행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료의 0.3%). 자료는 참가자 변인(F1)과 항목 변인(F2)을 무선변인으로 하여 분석

되었다.

반응시간

반응시간 분석은 정확한 반응 시행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반응시간에 대해 2(음 변화 유, 무) X 2(초기습

득, 후기습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습득연령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1, 21) = 20.870, MSE = 4300.523, p < .001; F2(1, 56) = 22.876, MSE = 

3706.232, p < .001]. 음 변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F1(1, 21) = 1.896, MSE = 

1380.627, p > .1; F2(1, 56) = 0.069, MSE = 3706.232, p > .1]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Fs < 1].

전체적으로 반응시간은 초기습득보다 후기습득에서 길었으며(555 vs. 619 ms), 음 

변화 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582 vs. 593 ms). 상호작용의 부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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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간 오반응율

음 변화 유 무 유 무

습득연령 초기 후기 초기 후기 초기 후기 초기 후기

평균
552.00

(74.03)

612.50

(121.77)

559.54

(70.29)

626.78

(106.91)

3.03

(3.97)

21.40

(10.75)

5.46

(7.31)

19.83

(13.20)

습득연령

효과
60.50 67.25 18.37 14.3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3. 음 변화와 습득연령에 따른 평균 반응시간(ms) 및 오반응율(%)

보듯이 습득연령효과는 음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과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유사

했다(60.50 vs. 67.25 ms).

오반응율

표적단어를 비단어로 잘못 판단한 오반응율은 전체 단어 시행의 12.39%였다. 오

반응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습득연령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1, 21) = 52.353, 

MSE = 112.615, p < .001; F2(1, 56) = 16.031, MSE = 248.342, p < .001]. 음 변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Fs < 1], 상호작용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F1(1, 21) = 

1.644, MSE = 53.406, p > .1; F2(1, 56) = 0.233, MSE = 248.342, p > .1].

전체적으로 오반응율은 초기보다 후기에서 높았고(4.24 vs. 20.61%), 음 변화 유

무 조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12.21 vs. 12.64%). 상호작용 부재에서 보듯이, 습득

연령효과는 두 조건에서 유사했다(18.37 vs. 14.37%).

주관적 습득연령 평정치

실험 1, 2에서와 같이 실험 3의 단어 자극 60개에 대해서도 9점 척도 상에서 주

관적 습득연령 평정치를 수집하였다.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 5명이 평정

에 참여하였다. 평균 평정치는 초기습득 3.84(SD = 0.69, 2.87∼4.60), 후기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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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SD = 1.16, 5.40∼8.20)이었고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3.38, t(4) = -11.007, p < 

.001].

종합논의

한글단어재인에서 습득연령의 영향을 검토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한글단어재인에서 습득연령과 과제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습득연령효과는 한글단어의 명명과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어휘판단과제에서

만 나타났다. 둘째, 한글에서 습득연령효과는 단어빈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습

득연령효과는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두 조건 간에 차

이가 없었다. 셋째, 한글에서 습득연령효과는 음 변화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습득연령효과는 음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와 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조건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두 조건 간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혜원 등[8]의 선행 연구에서 관찰했던 한글 습득연령효

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습득연령 기준을 객관적으로 보완하고 여러 실험 

변인들을 추가하여 습득연령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한글에서의 습득연령현상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8]에서 습득연령 초기는 약 3

∼4세, 후기는 약 11∼12세 정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습득연령 초기는 약 7∼9

세, 후기는 약 14∼16세 정도였다. 사실상 다른 연령대에 습득된 단어들을 대상으

로 하였음에도 일관된 결과 패턴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은 습득연령효과가 특정 연

령대에 제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과제유형을 실험 내 변인으로 하여 습득연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실험 1에서 한

글 습득연령효과는 단어명명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어휘판단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원 자료 분석 및 표준점수 분석 결과 모두에서 과제유형과 습득연령 간의 상호작

용으로 확인되었다. 한글의 습득연령현상이 과제유형에 민감함을 시사해주는 이 

결과는 어휘판단과제 뿐 아니라 단어명명과제에서도 습득연령현상을 관찰할 수 있

었던 영어 연구 결과와 대비된다. 임의적 대응 가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어에 비

해 상대적으로 규칙적 체계를 지닌 한글의 특성이 명명과제에서 습득연령의 영향



인지과학, 제24권 제4호

- 356 -

을 희석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미 가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어명명과제가 

의미처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통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왜 언어 간에 습득연령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험 2에서는 한글 습득연령효과를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의 어휘판단수행

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습득연령과 단어빈도는 모두 한글단어재인에 영향을 미

치는 유의한 변인임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습득연령효과가 빈도 조건에 따른 차

이를 보이지 않고 두 조건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는 한글 습득연령효과가 단어

빈도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두 변인 간에 상호작용적 패턴을 

예측하는 임의적 대응 가설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임의적 대응 

가설이 한글 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 연구에서도 일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Cuetos 등[11]은 스페인어와 프랑스어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

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는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는 하되 임의

적 대응 가설이 예측하는 방향과 오히려 반대로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영어에서의 

결과도 혼재되어 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할 때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임의적 대응 가설이 설명하는 것처럼 두 변인이 

서로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상은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습득연령에 대한 연결주의 모형을 제시한 Ellis와 Lambon 

Ralph[2]는 두 변인이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적 관계 속에 있으나 그 양상이 빈도 조

작 강도나 습득연령 조작 강도 등 여러 실험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통해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습득연령과 단어빈도가 의

미 가설이 가정하는 것처럼 서로 분리된 발생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어명명과제는 어휘판단과제에 비해 반응시간이 빠르고 의미처리 이전 과정을 포

함한다. 어휘판단과제는 상대적으로 반응이 느리고 의미처리를 포함한다[20]. 선행 

연구[8]와 본 연구를 통틀어 한글에서 단어빈도효과는 두 과제에서 모두 나타났지

만 습득연령효과는 어휘판단과제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두 변인의 작용 시점이 다

를 수 있을 가능성, 즉 단어빈도는 단어처리의 초기 단계부터 작용하고 습득연령

은 의미처리를 포함한 나중 단계에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실험 3에서는 음 변화가 일어나는 한글 단어와 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글 

단어에서 습득연령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습득연령효과는 음 변화 요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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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없이 두 조건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 한글 습득연령효과가 단어의 일관성 차

이에 민감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임의적 대응 가설에 반하는 결과이다. 음 

변화가 일어나는 한글 단어는 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글 단어에 비해 단어의 

음운 표상이 다양하여 철자-음운 관계가 덜 일관적이 되고, 임의적 대응 가설에 

따라 더 큰 습득연령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예측과 일치하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서는 각 언어 내에서 일관적 단어에 비해 비 일관적 단어들

에서 습득연령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3, 6, 7]. 하지만 한글에서

는 습득연령효과가 단어의 일관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실

험 3에서 조작한 단어의 일관성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글은 영어, 일본어(간지), 중국어에 비해 규칙적 철자-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음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 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들에 비해 덜 일관적이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다른 언어들에서처럼 습득연령효과에 상이한 영향을 줄 만큼 

충분치 않았을 수 있다. 한편 의미 가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습득연령의 영향은 단

어의 의미처리와 관련되며 단어의 일관성 정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한글 습득연

령효과가 음 변화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가설이 예상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글단어재인에서 습득연령의 영향을 과제유형, 단어빈도, 음 변화 

요인 등 다양한 과제와 단어 특성 조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

글의 습득연령현상이 어휘판단과제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한글의 습득연령효과는 단어빈도 및 음 변화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으

며 빈도 차이나 음 변화 유무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할 때, 한글 습득연령현상을 현재의 임의적 대응 가설로 설명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글과 같이 철자-음운 체계

가 규칙적인 언어에서는 습득연령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가설이 예측하지만, 한

글에서도 상당한 습득연령효과를 여러 실험을 통해 재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 둘

째, 습득연령과 단어빈도가 서로 상호적 작용을 할 것으로 가설이 예측하지만, 한

글에서 그런 패턴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단어의 일관성 차이에 따라 습득

연령효과가 달라질 것을 가설이 예측하지만, 한글 습득연령효과는 단어의 일관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의미 가설 또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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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러 언어권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

근 두 가설을 모두 반영한 다중 소재지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관점은 습득연

령현상을 단일 발생지가 아닌 여러 발생지를 지닌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한

다. 예를 들어 Brysbaert와 Ghyselinck[5]은 빈도와 관련된 습득연령효과와 빈도와 독

립적으로 작용하는 습득연령효과를 구분하고 있다. 빈도와 관련된 습득연령효과는 

단어빈도와 공통적으로 학습과정에 기반을 두며, 단어빈도와 독립적인 습득연령효

과는 의미처리과정에 기반을 둔다. 전자는 임의적 대응 가설을, 후자는 의미 가설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중 소재지 관점에서 본 결과를 생각해볼 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습득연령현상에서 두 가설에 근거한 기제가 모두 작용하되 

각 기제의 상대적 역할 정도는 언어나 과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와 같이 불규칙적 체계의 언어에서는 입출력 임의성이 의미기제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반면, 한글과 같이 규칙적 체계의 언어에서는 임의성 기제

의 역할이 의미기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한글 습득연령효과에 대

해 두 가설을 통합하여 두 기제의 상대적 역할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런 관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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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Age of Acquisition

in Hangul Word Recognition

Hye-Won Lee                    Sun-Kyo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age of acquisition effect is the phenomenon in which the words acquired early in 

life are processed better than the words acquired later in life. Age of acquisition and word 

frequency are critical factors in lexical processing.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age of 

acquisition effects in Hangul word recognition. In Experiment 1, we examined the AoA 

effects in word naming and lexical decision task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n 

interaction between task and age of acquisition. The AoA effects appeared only in the 

lexical decision task. In Experiment 2,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of 

acquisition and word frequency in the lexical decision task.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wo variables were significant. The early-acquired words were processed better than the 

words acquired later, and the words with high frequency were processed better than the 

words with low frequency. However, there was no interac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Experiment 3, we examined how phonological changes in Hangul words influence the AoA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AoA effects were similar whether phonological changes 

occur or not. Our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several theoretical hypotheses.

Key words : Korean, Hangul, word recognition, age of acquisition, word frequency, word naming 

task, lexical decis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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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초기 국군 말썽 열기 풍습 가뭄 담요 차지 후퇴 기온 논밭 휴일 일터 태산 으뜸 받침 통행 덧셈 응원

후기 총재 업계 주가 좌익 직위 계장 채권 객체 분규 우익 격하 금리 운용 축재 원론 출하 학제 담화

부록 1. 실험1 자극

초기-고빈도 초기-저빈도 후기-고빈도 후기-저빈도

색깔 북채 사의 교각

출발 개찰 인지 약진

운전 합주 학사 낭설

항구 눈병 좌익 망향

정지 밀짚 직위 변량

직선 주황 분규 전횡

보물 소꿉 법인 갱도

비누 장조 회계 소구

화가 성터 형법 저당

학원 독침 총재 예과

연결 털옷 업계 특진

장마 배영 주가 간극

기온 쉼표 계장 답보

처마 양달 채권 발주

안부 공설 우익 자활

부록 2. 실험2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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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변화 유-초기 음 변화 유-후기 음 변화 무-초기 음 변화 무-후기

속담 업계 층계 저리

측정 학사 잡초 좌익

혼인 직위 김장 계장

입원 법인 우편 우익

전용 격하 광석 노임

절약 운용 소포 총체

엽서 전임 휴양 도식

국화 축재 음계 계정

합계 학제 배달 내사

각시 직권 등산 초안

덮개 학점 수비 연봉

잇몸 직능 마중 재계

병렬 당론 기와 전표

극본 굴종 생신 구좌

열중 협잡 반칙 연비

부록 3. 실험3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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